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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∼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국토
교통부장관이 보고받거나 일체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.
< 보도 내용 (노컷뉴스, 7.20) >

◈ 양평 ‘김건희 라인’, 원희룡 취임날 첫 보고 뒤 15차례 회의
- 동해·경동 업체, 원희룡 취임날 강상면 종점 착수보고
- 정부-업체, ‘김건희 라인’ 관련해 16차례 긴급회의 열어

☐ 서울∼양평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회의(착수 보고회의 등)에 

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.

 ㅇ 서울∼양평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22년 3월 29일 착수한 

이후, 같은 해 5월 16일 전문 용역사가 도로공사 실무진에게 보고를 하였고, 

동일한 내용으로 5월 24일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(서기관)가 주재하는 

착수 보고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 ㅇ 착수 보고회의에서 ‘상수도보호구역, 철새도래지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

하고 지역주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나들목(IC) 추가설치 검토’ 등 대안

노선의 검토 방향 등을 전문 용역사가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. 

☐ 또한, 서울∼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1달에 1~2회 회의*를 

진행하였으며, 이는 통상적인 수준의 회의 실적이므로 ‘긴급회의’라고 

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

   * 대안 노선 및 지역 민원 검토, 일정관리 등을 위해 과장 또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진행

 ㅇ 최근에 진행된 제천~영월 고속도로(13개월간 15회 이상), 계양~강화 고속

도로(17개월간 21회 이상) 등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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